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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에 청소년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무리행동에 따른 쏠림
소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행민감도, 상호작용, 부정확성이 어떻게 청소년의 
쏠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쏠림소비와 소비행복 간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방법을 이용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142개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료
의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첫째, 유행민감도와 상호작용이 쏠림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쏠림소비는 소비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소비행동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설계할 때 무리행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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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motivational factors and consequence of the herd behavior 
of adolescent consumers under the buying decision process in the connected era of internet. For such 
purpose, this study built a research model and examined how sensitivity to fads, interaction and 
inaccuracy affect the disequilibrium consumption of adolescents.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quilibrium consumption and consumption happiness. The survey method was used for this 
paper, and data from a total of 142 stude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sensitivity to fads and interaction have direct effect on the disequilibrium consumption of adolescents. 
Second, disequilibrium consump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consumption happiness. This 
implies that the importance of herd behavior in designing rational choice in adolescents' consump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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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이 2016년 1월에 처음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그 해 3월, 국내에
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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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I) 열풍이 불면서 화두가 되
고 있다[1].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2].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기호에 따라 구매를 결
정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틀 없이 개인은 존재할 수 없
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
기도 한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의 연결된 시대 관점
에서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디지털화가 진전
될수록 연결성과 투명성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 신
경을 쓰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엄청난 후기를 확인
한다[3]. 그 때문인지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대부분의 개인적 구매 결정
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될 것”으로 주장하
고 있다[4].

청소년은 어린이와 성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국
내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
당되는 13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분비에 따른 급격한 신체
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
적 변화도 동반된다[4]. 청소년 소비자는 자아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 공간 내의 또래집단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무리 행동 또는 군집 행동(Herd 
Behavior)이 다른 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 적용하면, 소비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은 청소년들의 쏠림소비 현상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연
결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소비 생활에
서의 무리행동 특히 쏠림소비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행복은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
와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마케팅 분야에서 발표된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부족한 편이다[6][7]. 특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쏠
림소비 관련 연구는 더욱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의 쏠림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쏠림소비 및 그 영향요인들을 통해 청소년
들의 쏠림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쏠
림소비 활동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들의 바람직한 쏠림소비 모습을 연구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
에서 특정한 소수인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고 명예
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하던 과시적 소비가 다수
인 일반계급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후 닐 
멕켄드릭은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 개념을 배경으로 부
유층이 소비 탐닉을 통해 새로운 소비를 선도하면, 중
간층은 부유층의 사치를 모방하고, 하류층은 중간층을 
모방하는 사회적 모방과 경쟁적 소비 현상을 설명하였
다. 게오르그 짐멜은 사회의 상층부로부터 하층부로 부
나 유행이 흘러내려오는 이와 같은 현상을 낙수효과라
고 불렀다. 베블런은 과시적 소비가 자신이 속한 계급
의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데서 촉진되는 행동이기 때문
에, 사회의 하층민들조차도 필수 생계 품목이 극단적으
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경쟁적 모방 소비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과시적 소비 개념을 배경으로 한 모방 소비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
명 연애인이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핸드백을 메고 나
오면 하루아침에 인기를 끄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영
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적으로 따라하는 이와 같은 모방소비 현상은 거울뉴런
(mirror neuron)이라는 우리 뇌 구조 때문이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인식에 앞서 자동으로 모방하고 
감정을 공감하는 신경세포이다. 즉 거울뉴런은 상대방
의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얻은 정보를 부
호화하여 즉각적으로 상대방 의도를 읽어내고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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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 간의 공감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15].
한편 쏠림소비란 주변의 많은 사람이 구매했기 때문

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소비를 의미한다[10]. 예를 들어 
모방소비가 친한 사람,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면 쏠림소비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
한 많은 리뷰, 많은 긍정적 평가와 추천 등 온라인 구전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쏠림소비는 모방소비보다 자
신의 의견이 더 많이 배제되어 있고 대중성에 초점이 
맞춰진 소비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윤선(2018)은 이러한 쏠림소비 현상을 무리행동으
로 규정하였다[11]. 무리행동(Herd Behavior)은 소비
자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 현상 등을 보고, 다른 소비
자들이 자신보다 제품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2]. 다수
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개인은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다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전제를 가
지고 행동한다. 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 가장 합
리적인 경제활동으로 여겨지는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모방하는 무리행동을 보이게 된다. 또한 제품 구
매를 해보지 못한 잠재구매자의 경우 초기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무리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부연하면,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들이 자신보
다 더 좋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대중
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무리 행동이 나
타나기 쉽다.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들이 믿는 것을 믿
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구
매 후기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구매 결정에 반영할 
때도 무리 행동이 쉽게 나타나며, 검색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도 무리 행동이 나타난다.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정보 캐스케이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행동이 발생한

다[13]. 개인이 자신이 가진 내적 정보보다 외적 정보의 
양이 절대적이거나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여 개인의 독
립적인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행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하
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은 유행선도자들을 잘 
모방하고 따르며 그것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
하여 쏠림소비 행동을 유발시킨다[11][12]. 이것은 시
대적 유행과 논쟁거리에 대해 민감한 정도를 의미하는 
유행민감도(Sensitivity to Fads)가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H1) : 유행민감도가 높을수록 쏠림소비도 높
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의 상황적, 인지적, 감정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쏠림소비 영향요인들 
중 하나인 상호교류(Interaction)는 바로 이 개념을 배
경으로 한다. 비슷한 조건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상호교류를 통해 공감대, 소속감, 일체감을 얻고 이러한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효과가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 결
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11][12]. 이를 통해 우리
는 상호교류가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가설 2 (H2) : 상호교류가 높을수록 쏠림소비도 높을 
것이다.

나의 정보 수준에 대한 상대적 지각인 부정확성
(Inaccuracy)은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로 자주 사용되는 요인이다. 정보 캐스케이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보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행동이 발생한다[13]. 개인이 불
확실한 정보로부터 벗어나 확신을 얻고 싶어서 다른 사
람들의 행동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무리 행동을 일으키
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자
신에게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에 관한 전
문적 지식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쏠림소비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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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한다고 한다[11][12]. 

가설 3 (H3) : 부정확성이 높을수록 쏠림소비도 높을 
것이다.

쏠림소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
인 행복과의 연계성을 빼놓을 수 없다. 성영신 외 5명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일상
적인 생활을 할 때 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6][7]. 
또한 미래보다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할 때, 자기 또는 사
회지향적인 소비를 할 때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쏠
림소비는 현재의 유행과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기지향적인 소비 유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쏠림소비를 할 때에도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성영신 외 5명(2013)은 모든 유형의 소비
활동이 소비 활동이 삶의 행복,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모든 소비 유형이 삶
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고 했다[6][7]. 
따라서 “쏠림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질문에 대
한 더 정확한 답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쏠림소비와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
정,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소비행복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4 (H4): 쏠림소비가 높을수록 소비행복도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위
해 유행민감도, 상호교류, 부정확성, 쏠림소비, 소비행
복의 인과관계를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제안
하였다. 유행민감도, 상호교류 그리고 부정확성은 쏠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소비
행복은 쏠림소비의 결과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방법 

1. 측정문항의 개발 및 자료 수집 
먼저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연

구변수들을 바탕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변수에 대한 설문항목을 선정하였고, 주로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에 근거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중에
서 부실 기재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설문
을 제외한 총 14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용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 51명(35.9%)와 여자 
91명(64.1%)이며, 중학생 73명(51.4%), 고등학생 
69명(48.6%)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표본의 주요 특성                    (단위: 건, %)
성별 빈도 구성 비율 학력 빈도 구성 비율
남성
여성

 51
 91

 35.9
 64.1

중학생
고등학생

73
69

51.4
48.6

합계 142 100.0 합계 142 100.0

Ⅴ. 연구 분석 결과 

1.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측정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
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의 기초구조는 주성분 모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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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유행민감도 상호교류 부정확성 쏠림 소비 소비행복
유행민감도
상호교류
부정확성
쏠림소비
소비행복

0.860
0.693 
0.181 
0.563 
0.287 

0.854
0.050 
0.474 
0.187 

0.806
 0.183 
-0.091 

0.850
0.330 0.822

연구변수 설문항목 연구자

유행민감도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제품유행을 추구하는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제품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살펴보는 편이다.
 3. 나는 유행하는 최신 제품을 사게 되는 경향이 있다.

허경옥(2016)[16]

상호교류
 1.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
 2.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의 유행과 경향의 흐름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의 정보와 의견을 자주 나눈다.  
 3.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온라인(포털 사이트 카페, 블로그, SNS 등)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

박영미 외(2015)[17]

부정확성
 1.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관심있는 제품에 대하여 전문가의 수준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윤선(2018)[14]

쏠림소비
 1. 나는 많은 사람이 구매한 제품을 산다.
 2. 나는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가 많은 제품을 산다.
 3. 나는 구매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이 많은 제품을 산다.

이윤선(2018)[14]

소비행복
 1. 나는 소비할 때 기분이 좋다.
 2. 나는 소비할 때 기분이 나쁘다. 
 3. 나는 소비가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성영신 외(2013)[6]

표 1. 연구변수의 설문항목

잠재변수 관측변수 FAD INT INA CON HAP Cronbach's
Alpha CR AVE

유행민감도
(FAD)

FAD1
FAD2
FAD3

0.856 
0.835 
0.889  

0.545 
0.616 
0.623 

0.099 
0.183 
0.177   

0.423 
0.429 
0.575   

0.267 
0.264 
0.222   

0.826 0.895 0.740 

상호교류
(INT)

INT1
INT2
INT3

0.622 
0.649 
0.497

0.861 
0.916 
0.779

0.041 
0.010 
0.086 

0.378 
0.461 
0.368 

0.145 
0.116 
0.231 

0.812 0.889  0.729  

부정확성
(INA)

INA1
INA2
INA3

0.181 
0.092 
0.115

0.036 
-0.062 
0.076

0.961 
0.714 
0.717 

0.201 
0.007 
0.078 

-0.157 
-0.098 
0.118 

0.799 0.845 0.649 

쏠림소비
(CON)

CON1
CON2
CON3

0.564 
0.476 
0.379

0.480 
0.402 
0.312

0.160 
0.102 
0.208 

0.818 
0.876 
0.855 

0.214 
0.305 
0.331 

0.808 0.887 0.723 

소비행복
(HAP)

ACT1
ACT2
ACT3

0.282 
0.065 
0.291

0.226 
-0.037 
0.184 

-0.029 
-0.146 
-0.092 

0.325 
0.155 
0.291 

0.903 
0.690 
0.857 

0.766 0.860 0.675 

표 3. 관측변수 신뢰성, 잠재변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표 4.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의 회전은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는바
와 같이 요인들이 항목 간 상관계수 및 요인적재량에서 
0.7이상이었다. 이후에 SmartPLS 2.0 M3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관측변수의 신뢰성 분석, 잠재변수의 내
적일관성 분석, 그리고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18]. 측정모형 검증결
과는 첫째, 관측변수의 신뢰성은 각 관측변수의 요인적

재량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
이 모두 0.7이상이어서 각 관측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
된 것으로 보았다[19-21]. 둘째, 잠재변수의 내적일관
성은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이용
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0.7이상이어서 각 잠재변수들의 내적일관성
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22][23]. 셋째, 판별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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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활용하여 판단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모두 0.5이상이면서[22][24], 해당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은 모
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

의 판별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
로, SmartPLS 2.0 M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트
스트랩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 2]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선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
약하면 [표 5]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및 경로 경로
계수 t-값 검증

결과
H1: FAD → CON
H2: INT → CON
H3: INA → CON
H4: CON → HAP

0.424
0.176
0.097
0.330

4.467
1.652
0.747
3.478

채택
채택
기각
채택

먼저 쏠림소비와 그 동기요인들 간에 설정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유행 민감도(FAD)가 쏠림소비
(CON)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설정된 가설대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교류(INT)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쏠
림소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2). 하지만 부정
확성(INA)과 쏠림소비 간에 설정된 가설 3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정확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유행 민감도 성향과 상호
교류 성향이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쏠림소비(CON)
이 소비행복(HA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한 가설 4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쏠림소
비가 소비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설정된 가설대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리 행동 관점에서 청소년 소비자
들의 쏠림소비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요인
들과 함께 쏠림소비의 결과가 소비행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한 가설들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
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확보된 자료
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쏠림소비 분야에서 
행동과 행복을 동시에 보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
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쏠림소비와 그 결
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쏠림
소비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미흡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쏠림소비행동의 주요 영향요인과 그 결과
를 하나의 연구모형에 동시에 고려하여 실제 상황에 대
한 설명력을 배가시키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쏠림
소비 현황 및 그 대응방안을 [표 6]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유행 민감도는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유행 민
감도가 높은 청소년은 쏠림소비 행동이 높아지는 방향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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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들의 쏠림소비 현황 및 대응방안 
구분 분석 결과 대응방안

유행 민감도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쏠
림소비를 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남

[소비 성향 진단지 개발 활용] 
쏠림소비행동 영향요인을 토대
로 진단지를 개발하여, 청소년
들이 자신의 소비 성향을 인식
하고 실천하는 교육에 활용함  상호교류 성향

상호교류 성향이 높은 청소년
들이 쏠림소비행동을 보일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소비 행복
청소년들은 쏠림소비행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을 균형있게 성찰하
게 하는 캠페인을 제안함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유행 민감도에 따라 소
비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상호교류 성향은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상호교류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쏠림소비 
행동도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이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상호교
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조절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쏠림소비 행동은 그들의 소비행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쏠림소
비를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쏠림소비도 합리적인 소비 행태로 활용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쏠림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
의 동기뿐만 아니라 쏠림소비와 소비행복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
였지만, 이러한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
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범위가 전국 규모로 확대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
째, 향후 연구에서 쏠림소비 횟수를 반영하여 그에 따
라 소비행복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면 
설명력이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쏠림소비 행동의 결과로 소비행복만을 반영하였다. 만
약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쏠림소비 행동 결과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연구 결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연구가 뒤따른다면, 본 연구
에 제시한 모형의 설명력이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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